
중국 접착제시장 진출
동성화학 80% 지분 보유 … 중국 신발시장 겨냥

동성화학공업(대표 배정호)는 최근 중국 번우시에서 국내 접착제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동웅진경

제발전총공사와 접착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성화학은 세계신발산업의 구도변화로 급성장한 중국과 합자투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지공장

설립과 함께 번우동성(광복) 화공유한공사의 법인을 설립,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되므로써 국내

접착제 기업으로써 중국진출의 첫 포문을 열게 되었다.

지난해 9월 중국현지공장 설립을 위해 광주에 사무소를 개설, 법인설립을 꾸준히 추진하여 결실을

맞게돼 자본금 미화 1 0 0만달러를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광동성 번우시 동웅진공단 소재 약 2 0 0 0

㎥의 부지에 접착제공장 건설을 연말까지 완공, 내년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초기 총 투자

금액은 미화 1 4 2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작투자의 지분비율은 한국의 동성화학 80%, 중국측이 2 0 %로 인사·회계·생산·기술 등 모

든 부문에 걸쳐 동성화학공업이 총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동성화학의 해외공장 진출은 이번이 인도네시아와 타이에 이어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접착제시장은 9 0년 소요량이 6만~ 8만톤 이였으며 현재 접착제 생산공장은 2 0 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성에는 2 8개의 신발용 접착제 생산공장이 있으며 이 중 5개 공장은 대만과 홍콩 투자의 대규모

공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신발시장은 2 0달러 미만의 저가시장, 30~40달러대의 중가시장, 100달러대의 고가시장으로 나

누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인구의 7 0 0 0 ~ 8 0 0 0명에 이르는 상류층의 경우 나이키·리복·

아디다스 등 세계적인 유명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일반인들은 아직도 자국에

서 생산된 저가제품의 구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운동화피혁의 경우 아직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구화·테니스화등의 기능화보다는

테니스화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시장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고 중국시장의 진출에 대한 실패가 바로 국내기업

의 부도로 이어질만큼 아직까지 국내 접착제기업들이 영세하므로 동성화학의 중국진출 이후 국내

접착제기업들의 중국진출은 당분간 힘들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저널 1 9 9 4 / 4 / 1 8 >


